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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6월 35~38  풀이시간 : 

풀이 전 이해도 :         수업 후 이해도 :

“이곳은 서방 세계(西方世界)라, 속객이 어찌 오시니가?”

성의가 공손히 답례하고 가로되,

“나는 안평국 사람이러니 천성금불 보탑존자를 뵈러 왔사오

니 어디 계시니잇가?”

화상이 왈,

“보탑존자는 금강천불대사라. 인간 육신으로 이곳을 들어왔

으니 정성을 가히 알지라. 그대 정성을 신령이 감동함이나

마음이 부정(不淨)하면 대사를 보지 못할지라. 물러가 칠 일

재계(齋戒) 후에 대사를 보소서.”

하거늘 성의가 슬프게 눈물 흘리며 재배 왈,

“소자 무변광해를 주유하와 천신만고하여 왔삽거늘 어찌 물

러가 칠 일을 머물리잇가? 바라건대 스님은 살피사 일각이

삼추 같사온 성의 마음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면 차라리

이곳에서 죽어 사부의 어엿비 여기심을 바라나이다.”

하니 화상이 왈,

“이곳을 한 번 보면 삼재팔난이 소멸되나니 귀객의 효성이

창천에 사무치는지라. 작일에 존자 분부하시되, ‘명일 유시에

안평국 왕자 내게 올 것이니 오는 즉시 아뢰라.’ 하시더니,

생각건대 그대를 이르심이라.”

하고,

“잠깐 머무소서.”

하며 들어가더니 이윽고 나와 청하거늘 성의 따라 들어가니

칠층 전각의 일위 존자 머리에 누런 송라를 쓰고 칠건 가사를

메고 좌수에 금강경을 쥐고 우수로 백팔염주를 두르며 경문을

외우니, 좌편의 오백 나한이며 우편의 칠백 중들이 합송하니

송경 소리 반공에 사무치는지라. 성의 칠보대 아래에서 재배하

는데, 존자 왈,

“내 일찍 수도하여 천하제국 중생의 선악을 보는지라. 이제

네 효도하여 위친지성(爲親至誠)이 지극하여 극락서역이 창

해 누만 리거늘 부모에게 효도함에 위친지성으로 길을 삼아

금일로 올 줄을 알았더니 과연 오도다.”

하며 환약 일봉을 주며 왈,

“이 약이 일영주니 바삐 돌아가 모환을 구하라. 너는

본디 하계(下界) 사람이 아니라. 전세에 묘일성신과 혐

의* 있더니, 금세에 형제 됨에 곤액(困厄)*이 있으나 필

경에 원한을 풀 날이 있으리라.”

[중략 줄거리] 일영주를 구해 돌아오던 중 성의는, 왕위를

이어받는 데 위협을 느낀 형 항의에게 공격을 당해 일영주를

빼앗기고 눈이 먼다.

각설, 이때 성의 한 조각 판자를 의지하였으니 어찌 가련치

아니하리오. 두 눈이 어두웠으니 천지일월성신이며 만물을 어

찌 알리오. 동서남북을 어찌 분별하며 흑백장단을 어이 알리

오. 다만 바람이 차면 밤인 줄 알고 일기가 따스한즉 낮인 줄

짐작하나 만경창파에 금수 소리도 없는지라.

삼일 삼야 만에 판자 조각이 다다른 곳이 있는지라. 놀

래어 손으로 어루만지니 큰 바위라. 기어 올라가 정신을

수습하여 바위를 의지하고 앉아 탄식 왈,

“사형(舍兄)*이 어찌 이다지 불량하여 무죄한 인명을

창파 중에 원혼이 되게 하고, 나로 하여금 이 지경이

되게 하였으니 이제는 부모가 곁에 계신들 얼굴을 알지

못하게 되었으니 어찌 통한치 아니하리오. 그러나 모친

환우가 어떠하신지, 일영주를 썼는지 알지 못하니 어찌

원통치 아니하며, 인자하신 우리 모친이 속절없이 황천

에 돌아가시겠도다.”

하고 슬피 통곡하니 창천이 욕열하고 일월이 무광한지라.

사고무인(四顧無人) 적막한데 십이 세 적공자가 불량한 사형

에게 두 눈을 상하고서 일시에 맹인이 되어 외로운 암석 상에

홀로 앉아 자탄하니 그 아니 처량한가. 적적무인(寂寂無人) 야

삼경의 추풍은 삽삽하여 원객의 수심을 자아내고, 강수동류원

야성(江水東流猿夜聲)의 잔나비 슬피 울고, 유의한 두견성과

창파만경의 백구들은 비거비래(飛去飛來) 소리 질러 자탄으로

겨우 든 잠을 놀라 깨니 첩첩원한 무궁리라. 하늘을 우러러 탄

식을 마지 아니하더니 문득 ㉠청아한 소리 들리거늘 귀를 기

울여 들으며 헤아리되, ‘이는 분명한 대 소리로다. 이 같은 대

해 중에 어찌 대밭이 있는고.’ 하며 ‘이는 반드시 촉나라 땅이

로다.’ 하고 소리를 쫓아 내려가고저 하더니, 문득 ㉡오작(烏

鵲)이 우지지며 손에 자연 짚이는 것이 있거늘 이는 곧 실과

라. 먹으니 배 부른지라 정신이 상쾌하거늘, 오작에게 사례하

고 인하여 바위에 내려 죽림을 찾아가니 울밀한 죽림이라. 들

으니 그중에 ㉢한 대가 금풍을 따라 스스로 응하여 우는지라.

여러 대를 더듬어 우는 대를 찾아 잡고 주머니에서 칼을 내

대를 베어 단저*를 만들어서 한 곡조를 부니 ㉣소리 처량하여

산천초목이 다 우짖는 듯하더라.

차시에 성의 오작에게 밥을 부치고 단저로 벗을 삼아 심회를

덜며 일분도 그 형을 원망치 아니하고, 주야에 부모를 생각하니

그 천성대효(天性大孝)를 천지신명이 어찌 돕지 아니하리오.

각설, 이때 중국에 호마령이라 하는 재상이 있으니 벼슬이

승상에 오른지라. 황명을 받자와 남일국에 사신 갔다가 삼 삭

만에 돌아오더니 이곳에 이르러 일행을 쉬더니 청풍은 서래하

고 수파는 고요한데, ㉤처량한 피리 소리 풍편에 들리거늘 호

승상이 혜오되, ‘이곳은 무인지경(無人之境)이라. 분명 선동(仙

童)이 옥저를 불어 속객을 희롱하는도다.’ 하고 시동(侍童)을

명하여,

“피리 소리 나는 곳을 찾아보라.”

하시되 시동 승명하고 피리 소리를 따라 한곳에 이르니 한 동

자 죽림 암상에 비겨 앉아 단저를 처량하게 불거늘 시동이 왈,

“그대 신동인가? 선동인가?”

하니 성의 놀라더라.

- 작자 미상, ｢적성의전｣ -

* 혐의 : 꺼리고 미워함.

* 곤액 : 몹시 딱하고 어려운 사정과 재앙이 겹친 불운.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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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형 : 자기의 형을 겸손하게 이르는 말.

* 단저 : 짧은 피리.

35.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화상은 인간 육신으로 서방 세계에 온 성의를 의심하여 그의

능력을 시험하였다.

② 성의는 죽어서라도 대사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화상에게

전했다.

③ 보탑존자는 성의가 찾아올 것이라고 화상에게 미리 일러두

었다.

④ 호 승상은 남일국에 사신으로 가는 길에 선동에게 희롱당하고

일행과 함께 자리를 떴다.

⑤ 시동은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 혼자 나서는 것을 두려워하여

호 승상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36. [A]를 바탕으로 [B]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A]에서 존자는 성의에게 ‘모환을 구하라’고 했는데, [B]를 보면

성의는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한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A]에서 존자는 성의가 ‘본디 하계 사람이 아니라’고 했는데,

[B]를 보면 성의가 황천으로 돌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A]에서 존자는 성의에게 ‘전세에 묘일성신과 혐의 있더니,

금세에 형제 됨에’라고 했는데, [B]를 보면 성의는 형과의 전세

악연을 이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A]에서 존자가 성의에게 ‘곤액이 있’다고 했는데, [B]를 보면

성의는 이제 부모의 곁에 있게 되었지만 그 얼굴을 알지도

못하게 된 고통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A]에서 존자가 성의에게 ‘필경에 원한을 풀 날이 있으리라’고

했는데, [B]를 보면 성의는 탄식을 통해 자연물의 공감을 얻음

으로써 형에 대한 통한을 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7. ㉠～㉤에 드러나는 소리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 표류하던 성의가 자신이 있는 위치를 가늠할 수 있게

하는 정보다.

② ㉡ : 먹을 것이 주위에 있다는 것을 성의에게 알려 주는

신호다.

③ ㉢ : 성의가 피리의 재료로 쓸 대나무를 발견하는 계기가 된다.

④ ㉣ : 성의가 자신의 피리 부는 재능이 탁월함을 천상계에 알리는

신호다.

⑤ ㉤ : 고립되어 있던 성의가 타인과 만나는 계기가 된다.

38.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불교 설화를 근원으로 하고 있는 ｢적성의전｣은 소설로
형성되는 과정에서 유교적 덕목인 효행이 강조된다. 또한
대결 구도를 근간으로 하면서 초월적 존재 혹은 천상계가
설정되는 특징을 보여 준다. 특히 형제 갈등이라는 가족
내의 문제를 다루면서 권선징악적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① 성의가 원래 하계 사람이 아니라는 존자의 말로 보아 천상계가

설정된 이 소설의 특징을 알 수 있군.

② 금강경, 백팔염주, 보탑존자 등의 불교적 소재를 취한 것으로

보아 불교 설화의 흔적이 남아 있음을 알 수 있군.

③ 천하제국 중생의 선악을 볼 수 있는 존자가 부정한 성의를

만나지 않겠다고 한 것으로 보아 권선징악적 성격을 알 수

있군.

④ 형에 의해 두 눈이 멀고 홀로 암석 위에서 자탄하고 있는

성의의 모습으로 보아 인물 간의 갈등이 가족 내의 문제임을

알 수 있군.

⑤ 성의가 어머니를 위한 지극한 효성으로 창해 누만 리 떨어진

곳까지 일영주를 얻기 위해 갔다는 것으로 보아 유교적 덕목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군.


